
                                                                

현장에는 “노사가 함께 전사적 역량으로 신속복구·신뢰회복” 현수막이 걸린 가운데 배식 등

차분하게 지원 활동을 펼쳤다. 특히 28일 오전 10시 30분경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일행

이 직접 현장을 찾아 복구작업 관계자를 격려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격려말을 통해 “어떻게

보면 재난 수준의 화재 사고였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물론 노사가 힘을 합쳐 신속한 복구를

해내는 것을 보고 고객과 시민들도 큰 감동을 받을 것” 이라고 말하고,  “사고로 인한 이번 

통신불통 사태가 잘 수습되고 나면 오히려 국가적으로 통신과 통신 설비의 중요성을 인식하통신불통 사태가 잘 수습되고 나면 오히려 국가적으로 통신과 통신 설비의 중요성을 인식하

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격려했다.

김해관 위원장도 현장복구 및 지원 활동을 하는 강북지방본부 소속 지부장들에게 위기의 상

황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격려했다. 

한편, KT노사 상생센터 게시판에는 “매연과 그을음 속에서도 총력을 동원하여 피해 복구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현장 조합원과 협력업체 직원분들”을 응원·격려하는 감동적인 목소

리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KT 아현사옥 통신구 화재가 발생한지 5일째,
    수백 여 임직원들의 분투는 계속 됐다.
    28일 기준 임시 복구는 거의 끝났으며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는 대부분 마무리
     됐다. 이날 기준 복구율은 무선 97%, 인터
   넷과 IPTV 99%, 유선전화 92%로 확인됐다.

  한편, 현장복구를 하는 조합원들의 건강과  한편, 현장복구를 하는 조합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돌보고 지원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도 5일째 계속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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